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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2023. 8. 9.(수) 11:30 배포 2023. 8. 9.(수) 11:30

청와대 속 전통문화, 잼버리 대원들에 큰 인기
 - 문체부, 잼버리 대원들 위해 특별 문화체험 프로그램 마련해 제공
 - 영국 대원들, 조기 퇴영 아쉬움 잊고 K-컬처로 한국의 매력에 빠져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이하 잼버리) 영국 대원 900명은 8일 

오후 청와대를 단체 방문했다. 40명 단위로 팀을 구성한 참가자들은 청와대 

전문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청와대 본관과 춘추관 등 건물과 특별전시회, 

야외 공연 등을 관람했다.

  영국 대원들은 특히 역대 대통령들의 일상을 소개한 ‘대통령 특별전’ 

전시에 큰 관심을 보였다. 각 부스마다 걸음을 멈추고 전직 대통령의 사진과 

영문 해설을 꼼꼼히 살펴보며 대통령이 썼던 물건들 사진을 찍었다.

  작년부터 대통령이 청와대에 살지 않는다는 해설사의 설명에 대원들은 

“그러면 지금 대통령은 어디 사느냐”, “대통령이 이렇게 좋은 곳을 두고 

이사를 간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기도 했다. 백악관 4배 크기의 

대통령만의 공간이었던 청와대가 대통령의 결단으로 국민에게 개방됐다는 

해설사의 설명에 대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청와대 방문 행사의 절정은 국립 정동극장 예술단의 공연이었다. 녹지원 

앞에서 펼쳐진 판소리와 경고춤을 지켜보던 대원들은 하나 둘씩 공연자들의 

몸짓과 소리에 빠져들며 함께 추임새를 넣고 춤을 추기도 했다. 대원들은 

전통의상을 입고 최선을 다해 공연하는 예술단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청와대는 한국의 전통문화와 역대 대통령들의 

삶이 깃든 K-컬처의 정수”라며 “조기 퇴영한 잼버리 대원들에게 한국의 

문화와 정을 최대한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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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수)에는 덴마크와 노르웨이 스카우트 대원들이 청와대를 방문해 

관람할 계획이다.

따로 붙임  사진 6매 (청와대에서 국립 정동극장 예술단 공연 관람하는 

영국 스카우트 대원들)

담당 부서 청와대관리활용기획과 책임자 과장 최영진 (02-3771-8631)

담당자 서기관 박진석 (02-3771-8641)

        


